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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의 뜻을 받들자.” 대를 이어 충성을 맹세한 김기춘에게 더없이 어울리는 말이다. 지난 10월 말,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 ‘봉건시대에나 있을법한 일’이
라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하루 만에 그 말을 무색하게 하는 각종 진실들이 밝혀졌다. ‘근대 민주국가’를 자부하
던 한국이 단숨에 봉건시대보다 못한 나라로 전락했다. 그리고 김기춘은 ‘기춘대원군’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이 
퇴화의 과정을 진두지휘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김영한 비망록은 김기춘에 의한 청와대발 정치공작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음을 보여준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축소은폐와 여론조작,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그
리고 언론장악에 이르기까지 김기춘을 위시한 청와대 참모들은 ‘전사와 같은 자세로’ 박근혜를 보위하려는 일
념 하에 헌재, 사법부, 행정부, 언론을 가리지 않고 지시와 공작을 일삼았다. 국정원을 통한 불법적 사찰은 덤
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의 아버지’로서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민주주의의 파괴자를 자처했던 김기춘
은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 대를 이은 일관된 충성을 보여주었다. 

박근혜에 대한 충성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김기춘은 최순실도, 차은택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피눈물, 짓밟힌 노동자들의 절규, 눈과 귀를 틀어막힌 국민
들의 분노를 애써 자신의 거짓된 변명으로 덮으려 했다. 김기춘 자신은 가톨릭교도라고 한다. 그런데 예수는 
율법을 무기로 기득권을 쥔 당대 엘리트들에게 이렇게 일갈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
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늘의 처벌이 있을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국민에 의한 처벌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의 뒤에서 온갖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구시대의 망령, 김기춘에게 
우리는 회개를 바라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오직 구속과 처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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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시대의 망령이 진실을 덮으려 한다

정치공작 끝판왕, 김기춘을 구속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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